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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 physical activity leisure attitude, and positive leisure lifestyl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Data were collected from 600 female secondary school students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data screening procedure to exclude incomplete questionnaires and outliers, and as a result, 54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physical activity leisure attitude and positive leisure lifestyle. In addition, physical activity leisure attitude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positive leisure lifestyl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hysical education by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leisure and life.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leisure education can be carried on through physical educ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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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은 여가를 통해 학교에서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성찰의 시간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Kelly, 1990). 하지만 국내 고등학생들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력지상주의와 입시준비로 인해 여가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여고생은 비활동적이며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김영준, 전태준, 김지태, 2010), 여가소외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고생 대상 여가연구는 필요하며, 본 연구는 여고생의 체육수업 기본적심리욕구, 신체활동여가태도,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의 구성원 혹은 사회전체가 나타내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Lazer, 1963). 행동과학자들은 인간행동이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조명환, 2005). Holt(1997)는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나 특징적 행동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객체의미 접근법(object signification approach), 둘째, 사회분위기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후기 구조주의적 접근법(poststructuralistic approach), 셋째,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의 가치관과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심리적 구조물(psychological construct)로 바라보는 개성/가치접근법(personality/values approach)이 있다. 본 연구는 개성/가치 접근법을 토대로 하여 여고생의 체육수업기본심리욕구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신체활동 여가태도(physical activity leisure attitude)가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가라이프스타일은 여가상황에서 반영되는 개인의 일관되고 독특한 심리·행동 특성이다(우성남, 손영미, 2009). Mannell과 Kleiber(1997)는 여가와 관련된 행동이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손영미, 오세숙(2011)은 여가라이프스타일이 6개(감각추구성, 관계중심성, 여가무기력성, 가족중심성, 일 중심성, 합리적 계획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6가지 여가라이프스타일에 관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추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은 개성 있고 스릴 넘치는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서 빈번히 발견된다. 관계중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은 여가활동의 특징이나 종류보다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중시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여가무기력성 라이프스타일은 여가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특정한 선호여가가 없는 것, 또는 여가생활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가족중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일중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이 행하는 여가활동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여가활동 중에도 학업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계획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은 여가활동을 중요시 하며, 이를 신중히 계획하고, 여가활동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행한 여가활동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여가라이프스타일이다.

        본 연구는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연구주제로 삼았으며,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그림 1>. 그럼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은 무엇인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은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정운, 이장주, 2005). 또한 여가를 통한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은 생활만족과 행복감을 높인다(김경호, 이기홍, 2016). 반면 여가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은 낮은 행복감과 높은 권태감 및 높은 우울감은 경험한다(손영미, 오세숙, 우성남, 2010). 특히 최근 오세숙, 김종순, 박정열(2016)은 정규직 기혼 여성의 여가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연구에서, 감각추구성, 합리적계획성, 그리고 관계중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집단을 “적극적 여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여가형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기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높은 여가만족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형철과 김수현(2013)은 감각추구 여가라이프스타일, 합리적 계획 여가라이프스타일, 관계중심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계획되고, 적극적이며, 사회관계를 돈독히 하는 여가라이프스타일은 긍정적인 여가라이프스타일로 볼 수 있으며,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은 여가만족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리적 계획여가라이프스타일, 감각추구여가라이프스타일, 관계중심여가라이프스타일을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잠재변인, latent variable)의 관찰변인(observed variable)으로 설정 하였으며<그림 1>, 체육수업기본심리욕구의 충족정도(독립변인)와 신체적 여가태도(매개변인)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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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업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기본심리욕구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은 거시이론(meta-theory)으로 인과성향성이론(causality orientation theory), 유기체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n theory),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과 같은 미시이론(micro-the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심리욕구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가지고 있으며(Deci & Ryan, 1985),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는 체육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나타낸다(유신복, 손원숙, 2013). 여기에서 자율성(autonomy)은 개인이 행동을 할 때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 유능성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Deci & Ryan, 1985).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가치 있거나 흥미를 일으키는 활동과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김종환, 2006).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 개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적동기의 일종인 자기결정성동기(autonomous motivation)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다양한 긍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김미정, 2011). 즉 개인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미래에 그와 관련된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정도는 신체활동 여가태도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체육수업기본심리욕구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그림 1>.

        본 연구는 신체활동 여가태도(physical activity leiusre attitude)가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설정하였다. 여가태도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여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선호하며, 행하는 독특한 양식을 나타낸다(Neulinger, 1981). 여가태도는 여가참가자들의 여가 경향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신체활동과 관계된 여가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선호하는 여가참가자들의 경향성을 말한다(강형길, 조희태, 2014).

        여가학자들은 여가참가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여가태도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전태준, 2008), 인지된 삶의 질의 중요한 기전으로 밝혀졌다(Kang, 2010). 또한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몰입경험과 신체활동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형길, 임진선, 조희태, 2014; 강형길, 조희태, 2014). 특히 태도는 특정한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일관적인 반응을 야기한다(최영순, 조병준, 2012). 즉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여가참가자의 경험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여가참가자의 행동양식이며 여가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인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태도는 특정 행동에 반응하는 습득된 선유경향(learned predisposition)이다(Sheth, Mittal, & Newman, 1999). 이것은 태도가 어떠한 경험이나 정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의 선유경향에 근거하여,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서비스품질인식(김지훈, 2015), 여가동기(하숙례, 2013), 여가인식(안동수, 윤영선, 2015), 재미요인(김은정, 송은일, 2016)은 개인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 분석 결과,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가 신체적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체육수업은 학생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신체활동 여가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체육수업과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체육수업의 가치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여고생의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는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여고생의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는 신체활동 여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여고생의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여고생의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B 지역 S 여고에서 실행되었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교사가 수행하였으며, 교사는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 하였다. 총 600부의 응답 자료 중 데이터 선별(data screening)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치 값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총 543부의 응답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1>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변인
              	내용
              	
                M
              
              	
                SD
              
            

          
          
            	나이(n=542)
            	
            	16.22
            	.681
          

          
            	몸무게(n=536)
            	
            	53.07
            	7.49
          

          
            	키(n=560)
            	
            	161.13
            	5.08
          

          
            	주중 평균여가시간
(n=531)
            	
            	111.46
            	
          

          
            	주말 평균여가시간
(n=532)
            	
            	365.53
            	
          

          
            	수입
            	₩1,000,000이하(n=8, 0.6%)
₩1,000,000 - 
₩1,999,999(n=30, 6.3%) 
₩2,000,000 - 
₩3,999,999(n=166, 34.7%) 
₩4,000,000 - 
₩5,999,999(n=152, 31.7%) 
₩6,000,000 - 
₩7,999,999(n=73, 15.2%) 
₩8,000,000 이상(n=55, 11.5%)
            	3.89
          

        

        

      

      
        2. 연구도구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최문형(200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 요인인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리커드 5점 척도 (1=전혀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설문 문항의 예는 ‘나는 체육을 별로 잘하지 못한다(역치문항)’, ‘나는 체육시간에 나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체육을 같이 하는 내 친구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하다’, ‘나는 체육을 할 때 아주 유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다.

        신체활동 여가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agheb & Beard(1982)가 개발하고, 강형길(2003)이 번안한 신체활동 여가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 요인(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리커드 5점 척도(1=전혀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신체활동 여가태도 문항의 예는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건전한 시간활용이다’, ‘신체적 여가활동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신체적 여가활동은 행복을 증진시킨다’, ‘신체적 여가활동은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신체적 여가활동 중에는 시간이 잘 흐른다’ 이다.

        긍정적인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손영미, 오세숙, 우성남(2010)의 연구를 기초로 최봉암, 최재일, 이준무(2014)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여가라이프스타일 척도에는 3개의 하위요인(합리적 계획성 여가라이프스타일, 감각추구성 여가라이프스타일, 관계중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이 있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드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의 문항의 예는 ‘남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여가가 좋다’,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여가를 좋아한다’, ‘여가활동을 통해 동료와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여가비용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여가활동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미래 계획을 세운다’ 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델의 모형 적합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하여 EQS 6.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의 관계(H1),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신체활동 여가태도의 관계(H2), 신체활동 여가태도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의 관계(H3), 마지막으로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 신체활동 여가태도,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H4)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2. 
				
          

          
            측정도구의 요인적재값, 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값
          
          

        

        
          
            
              	구조
              	λ
              	
                SD
              
              	Rho⍺
            

          
          
            	기본적 심리 욕구
            	
            	
            	.850
          

          
            	유능감
            	.760
            	.037
            	
          

          
            	자율성
            	.872
            	.029
            	
          

          
            	관계성
            	.791
            	.027
            	
          

          
            	신체활동 여가태도
            	
            	
            	.909
          

          
            	인저적
            	.831
            	.024
            	
          

          
            	감정적
            	.986
            	.025
            	
          

          
            	행동적
            	.805
            	.032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543
          

          
            	합리적 계획성
            	.552
            	.058
            	
          

          
            	감각 추구성
            	.508
            	.059
            	
          

          
            	관계 중심성
            	.537
            	.042
            	
          

        

        

        측정 모형 및 구조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하여 절대적합지수 및 증분적합지수를 이용하였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는 S-B χ2 (Satorra-Bentler’s scaling method)와 robust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규분포 가정 사항을 충족하였다.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SRMR), Comparative Fit Index(CFI), Non-Normed Fit Index(NNFI) 적합지수들을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Browne & Cudeck(1992)가 제시한 .08이하의 RMSEA, .08이하의 SRMR(Hu & Bentler, 1999), 그리고 Kline(1998)이 제시한 .9 이상의 CFI, NNFI의 값들을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 값이 .7이상인지 확인하였다.

        
          표 3. 
				
          

          
            상관관계
          
          

        

        
          
            
              	경로
              	(1)
              	(2)
              	(3)
            

          
          
            	(1) 기본적 심리 욕구
            	.8091
            	
            	
          

          
            	(2) 신체활동 여가태도
            	.606*
            	.8771
            	
          

          
            	(3)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507*
            	.445*
            	.5331
          

        

        
          
            note: 1Square root of AVE
          

          
            *p<.05
          

        

        

      

    

    

  
    
      Ⅲ.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S-B χ2(df)= 78.203(23), SRMR=.036, RMSEA=.067, NNFI=.952, CFI=.969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모형적합치가 나타났다. 구성개념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값을 확인 한 결과 기본적 심리 욕구(⍺=.850)와 여가태도(⍺=.909)는 .70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은 .70 이하의 값을 보였다<표 2>. 이에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28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Clark & Watson, 1995).

      

      
        2.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S-B χ2(df)= 78.203(23), SRMR=.036, RMSEA=.067, NNFI=.952, CFI=.969로 수용가능한 적합치를 보였다.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먼저, 기본적 심리 욕구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기본적 심리 욕구는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H1: B=.570, z=4.37)과 여가태도(H2: B=.606, z=14.3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기본적 심리 욕구의 하위요인은 여가태도와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태도는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H3: B=.157, z=2.08)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가태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 여가태도,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한 매개모형에서,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는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에 유의한 간접효과((H4: B=.095, z=2.05)와 유의한 직접효과(B=.475, z=4.69)를 나타냈으며, 여가태도는 부분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의 모든 하위요인이 여가 라이프스타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율성이 긍정적 여가 라이프스타일에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가설 분석 결과
          
          

        

        
          
            
              	가설
              	비표준화 회귀
계수
              	표준화 회귀
계수
              	관측된 z 값
            

          
          
            	가설1(H1): 기본적 심리 욕구 →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570*
            	.294
            	4.37
          

          
            	가설2(H2): 기본적 심리 욕구 → 신체활동 여가태도
            	.606*
            	.389
            	14.31
          

          
            	가설3(H3): 신체활동 여가태도 →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157*
            	.126
            	2.08
          

          
            	가설4(H4): 기본적 심리 욕구 → 신체활동 여가태도 →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095*
            	.490
            	2.05
          

          
            	경로4-1: 기본적 심리 욕구 →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475*
            	.245
            	4.69
          

        

        
          
            *p<.05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상황에서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정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 두 변인의 관계에 있어 신체활동 여가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는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1: B=.570, z=4.37). 학교체육은 전인교육의 중요한 바탕이며, 평생체육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수업에 내포된 기능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환경과 여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종환, 2006). 본 연구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가 체육수업의 내재적 기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임을 밝혔다. 나아가 본 연구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의 요인 중 자율성이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Deci & Ryan(2000)은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있어 자율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Reeve(2002)는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가 개인의 행동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여가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혜택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운, 이장주, 2005; 손영미, 오세숙, 우성남, 2010; 김선아, 2012). 국가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를 밝힌 본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가 신체활동 여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H2: B= .606, z=14.31). 이경환(2010)은 체육수업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경험한 학생은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여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독립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 여가태도에 긍정적 선유경향(predisposition)을 가질 수 있으며, 체육수업이 간접적 여가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체육 교과서에서 여가 단원이 사라진 현실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H3: B=.157, z=2.08). 태도는 행동에 선행하며 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th, Mittal, & Newman, 199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신체적 여가활동을 바라보는 경향성이며, 신체적 여가활동을 선호 또는 비선호 방식으로 바라보는 선유경향이다. 긍정적 신체활동 여가태도를 가진 개인은 신체적 여가를 자신의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체활동과 각성수준 간의 관련성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다양한 신체활동은 각성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재춘, 김민주, 2012). 즉 신체활동은 감각적이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체활동 여가태도의 감각추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인지된 시간의 증진이 필요하다(강형길, 신석민, 2017). 합리적으로 여가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여가활동 참여자에 비해 인지된 여가활동 시간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합리적 계획성 여가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은 사회관계를 증진시킨다. 사람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 이것은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의 하위영역 관계중심성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여가태도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4: 간접효과 B=.095, z=2.05; 직접효과 B=.475, z=4.69). 이러한 관계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관계모형에 의하면,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능성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교사는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쟁보다는 기술의 숙련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체육수업에서 규범기준에 비해 자아준거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Ames, 1992). 또한 교사는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학생들 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Ames, 1992). 협력적인 분위기는 체육수업 자체를 재밌게 할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활동을 서로 도와 수행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지도자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관계성 욕구 충족에 효과적임을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Reinboth, Duda, & Ntoumanis, 2004). 마지막으로 자율성을 조장하는 체육수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자에 의한 자율성의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Ntoumanis, 2001).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과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되고 있다(Vallerand & Losier, 1999). 나아가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환경은 개인의 기분을 인정해주고, 선택의 기회, 독자적 문제해결, 행동개시, 의사결정 관여 등이 지지되는 환경을 말하며(Mageau & Vallerand, 2003), 이러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실천적 전략을 바탕으로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킨다면 신체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 향상과 흥미가 증진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체활동 여가태도의 증진, 나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와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Adler(1969)는 환경에서의 경험이나 태도가 유목적적 경험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만들고, 이것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체육수업 기본심리욕구가 환경에서의 경험적 역할로서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활동 여가태도가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태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여가교육을 위한 독립된 시간을 할애 받고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육수업에서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체활동 여가태도 및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일반화(generalization)에 있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연구의 일반화는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확보하는 것이다(Lucas, 2003). 일반적으로 외적타당성은 통계관련 수업에서 처음 접하게 되며, 연구대상(participants)이 모집단(population)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가(대변성, representation)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즉 “외적타당성은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적법하게 보다 넓은 범위의 특정 모집단을 대표”(“External validity...refers to whether the results of a study can be legitimately generalized to some specified broader population”)하냐는 것이다(McTavish & Loether, 2002, p.133).

      하지만 사회심리학 연구에 있어 외적타당도는 “추론된 효과가 다른 시간,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concerns the extent to which causal inferences....can be generalized to other times, settings, or groups of people”)을 포함한다(Monette, Sullivan, & Dejong, 2002, p. 236). 즉 어떤 하나의 연구에서 밝혀진 추론된 관계(causal inferences)가 미래연구에서 반복(replication)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며, 이러한 추론 관계 분석에서의 외적 타당도는 이론과 개념의 적법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확보된다. 종합하면, 외적타당도는 특정 모집단을 대변하는 것(통계적 측면)과 발견된 효과가 이론과 개념에 근거하여 다른 집단, 환경, 사람에게서 재현 될 수 있는가(사회심리학적 측면, 반복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시는 Lucas(2003, p. 237)의 연구 참조).

      예를 들어, 체육센터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하나의 체육센터에서만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가 국내 체육센터 이용자의 삶의 만족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이는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추론된 관계성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몰입이론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몰입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된 관계성 연구의 경우, 연구하고자 하는 관계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의 적법성과 연구 결과의 반복성(replication)이 외적타당도의 기준이다(단, 측정오차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대상의 수 확보). 즉 하나의 체육센터에 등록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몰입경헙과 삶의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가 이론적 개념적 적법성에 의해 다른 체육센터에 등록된 참가자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면, 외적타당도는 확보된다.

      본 연구는 B지역 S여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만약 본 연구가 국내여고생의 어떠한 특징을 대변하고자 했다면 외적타당도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기본적심리욕구, 신체활동 여가태도, 긍정적 여가라이프스타일 간의 추론된 관계(causal inferences)를 검증하는 것이며, 추론된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반복성이 외적타당도의 기준이 된다. 만약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개념적 근거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본 연구의 외적타당도는 후속 연구를 통한 반복(replication)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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